
관상 기도 

 
관상 기도란 무엇인가? 데레사 성녀는 이렇게 답한다. “마음으로 하는 관상 

기도란, 제 생각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느님과 자주 단둘이 지냄으로써 

친밀한 우정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관상 기도는 “내 영혼이 사랑하는 이”(아가 1,7)를 찾는 것이다. 예수님을 

찾고, 또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를 찾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께  

대한 소망이 언제나 사랑의 첫 단계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순수한  

신앙으로 그분을 찾으니, 이 신앙은 우리를 그분에게서 태어나게 하고, 그분 

안에서 살게 한다. 관상 기도 중에도 묵상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 시선은  

언제나 주님께 고정되어 있다.  

 

관상 기도를 하는 때와 시간을 선택하는 일은 내밀한 마음을 드러내는  

결연한 의지에 달려 있다. 관상 기도는 시간 여유가 있어서 하는 기도가  

아니다. 주님을 위해 할애하는 시간을 정하고, 그 만남에 어떠한 시련이  

따르고 아무리 마음이 무미건조하게 느껴지더라도, 도중에 주님에게서 그  

시간을 다시 빼앗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해야 한다. 늘 관상 기도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건강이나 일이나 정서라는 조건들과 관계없이 언제나  

관상 기도에 들어갈 수는 있다. 마음은 가난과 신앙 안에서 주님을 찾고  

만나는 장소가 된다. 

 

관상 기도에 들어가는 일은 성찬 전례에 들어가는 것과 비슷하다. 곧,  

마음을 ‘모으고’, 성령께서 움직여 주시도록 우리의 전 존재를 집중시키며, 

주님께서 머무르시는 거처인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우리가 머물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현존을 깊이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되살아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가면을 벗어 버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려, 정화되고 변화되어야 할 제물로 우리 자신을  

그분께 맡겨 드리는 것이다.  

 

관상 기도는 하느님 자녀의 기도이며, 하느님께 받은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동의하고 더욱 사랑하여 그 사랑에 응답하기를 바라는 용서받은 죄인의  

기도이다. 그러나 하느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우리의 사랑 역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신 것임을 우리는 안다. 모든 것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은총이기 때문이다. 관상 기도는, 늘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드님과 더욱 

깊이 일치함으로써, 사랑하시는 성부의 뜻에 겸손하고 비어 있는 마음으로 

승복하는 것이다.  

 

이처럼 관상 기도는 기도의 신비를 가장 단순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관상  

기도는 선물이며 은총이다. 이 은총은 겸손하고 비어 있는 마음을 가져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관상 기도를 통해서,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서,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의 관계가 맺어진다. 관상 기도는 성삼위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모습인 인간을 ‘당신과 닮게’ 하시는 친교이다. 



 

관상 기도를 하는 시간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도 가장 알찬 시간이다.  

관상 기도 안에서 성부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의 힘을 돋우어 내적  

인간으로 굳세게 하여 주신다. 이로써 신앙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머무르시게 되고, 우리는 사랑에 뿌리를 박고 사랑을 기초로 하여 

살게 될 것이다. 

 

관상 기도를 하는 것은 신앙의 눈길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것이다. “저는 

그분을 보고 그분은 저를 보고 계십니다.”이것은 비안네 성인이 아르스의  

본당 신부로 있을 때 감실 앞에서 기도하던 한 농부가 한 말이다. 예수님께 

마음을 기울이는 것은 ‘자아’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눈길은  

사람의 마음을 정화시켜 준다.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시선의 빛은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 준다. 그분의 진리와 모든 사람에 대한 연민에 비추어,  

우리는 모든 것을 보게 된다. 관상은 그리스도 생애의 신비를 향해 눈길을 

보내기도 한다. 이리하여 관상 기도를 하는 사람은 ‘주님께 대한 내적 지식’

을 배워 그분을 더욱 사랑하고 따르게 된다. 

 

관상 기도는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다. 경청하는 일은 결코  

수동적인 일이 아니라, 신앙에 따라서 순명하는 것이요, 종으로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며, 어린이가 부모를 사랑하여 따르는 것과 같다. 이런  

경청은 종이 되신 성자의 “예.”(Amen)라는 응답과, 겸손한 여종의 “그대로 

이루어지소서.”(Fiat)라는 응답에 동참하는 것이다. 

 

관상 기도는 침묵이다. 곧 “다가올 세상의 상징”, 또는 “말 없는 사랑”처럼, 

침묵 속에서 하는 기도이다. 관상 기도 중에 하는 말은 장황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의 불을 지피는 불쏘시개와 같다. ‘외적인’ 사람은 견딜 수 없는 

이 침묵 중에 성부께서는, 강생하시고, 고통받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 주시며, 자녀가 되게 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기도에 참여하게 하신다. 

 

관상 기도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비에 참여하게 하는 만큼, 그리스도의  

기도와 합쳐진다. 그리스도의 신비는 교회가 성찬례에서 기념하는데,  

성령께서는 우리가 관상 기도 중에 그 신비를 다시 체험하고 사랑을  

실천하여 그리스도의 신비를 드러내게 하신다. 

 

신앙의 어둔 밤에 머물기를 동의할 정도에 이르면, 관상 기도는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사랑의 일치를 이루는 기도가 된다. 부활의  

새벽은 고뇌와 무덤의 밤을 통과한다. (‘연약한 육신’이 아닌) 예수님의  

성령께서, 관상 기도 중에 우리가 ‘예수님의 시간’ 가운데에서 가장  

핵심적인 수난의 사흘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해 주신다. 관상 기도에는  

“그분과 함께 한 시간을 깨어 있을 것에” 동의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